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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나미, 동․서남아 경제영향 미미
삼성경제연구소, 타이만 타격 예상 … 중국경제 성장률이 더 문제

서남아시아는 지진해일 쓰나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2005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

다.

삼성경제연구소는 <쓰나미 이후의 동서남아 경제> 보고서에서 쓰나미의 여파는 동남아․서남아의 국내총생

산(GDP)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투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쓰나미가 관광산업과 어업 등의 피해를 발생시켜 자체로는 GDP 성장률을 떨어뜨리지만 재건과 회복을 위

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전체 GDP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

된다는 것이다.

쓰나미 자체로 인한 GDP 감소폭은 인도네시아가 0.3%p, 타이는 1.0%p, 스리랑카는 1.4%p에 이를 것으로 

추정되나 2005년 1/4분기 성장률은 타이가 0% 성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가 상승하는 

등 모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.

2003년 초 발생한 SARS(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)가 타이완, 싱가폴, 홍콩 등의 2/4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

돌려놓았던 것과는 반대현상이다.

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수년간 호조를 보였던 동남아․서남아 경제는 2005년에도 성장세가 지속돼 쓰나미의 

부정적 파급효과를 흡수할 것이며, 미국 경제상황과 금리인상, 국제유가, 중국경제 성장 둔화 등에 더 많은 영

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. 

동남아․서남아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2004년 9.3%에서 2005년 8% 정도로 진정된다면 중국수출 증가율이 

둔화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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